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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survey and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self-esteem,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 Chinese-Korean uni-
versity students, and to provide supplemental data useful in counseling of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ith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03 Chi-
nese undergraduate students in one university in Jilin, Chin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Duncan’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Mean scores were 3.40 for self-esteem, 2.32 for
family function, and 2.93 for self-efficacy. The score for self-esteem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body mass
index (BMI), family number, education level of mother, and course of study. The mean score for family funct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nursing satisfaction. The mean score for self-efficac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BMI and
nursing satisfaction. Positive correlations were evident betwee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Conclusions: To promote self-
esteem and self-efficacy,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s to support family function is pr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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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획득한 습관, 가치, 신념을 가

지고 20대를 시작하는 성인초기로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

한시기인반면신체적∙정서적으로많은변화를겪는시기이다.

이 시기는 성인으로 대우받고 긍지를 느끼면서 자기의 모든 생

활에서 자기 능력과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적 존재로서 자신을

의식한다(Yoo & Kim, 2005). 반면에 부모와 밀착되어 있던 시

기에서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대학생들은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에

당황하며 때로는 부적응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

스 상황하에서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주는 주요한 내

적자원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을 긍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외부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적응을 극

복하도록도와준다(Go & Kang, 2000). 지금까지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적응을 예측해 주는 내

적 변인으로 보았으나 Sherer 등(1982)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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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

치에 대한 평가 즉, 자신의 속성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며 자

신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 기준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

는 것이라고 한 반면, 자아효능감은 자기 능력의 판단 또는 기

대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Park (2003)은 대학생의 자아존중

감과자아효능감이높을수록대학생활적응을잘한다고하였다.

자아존중감 형성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변화되지만 가정에

서의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환경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Cho et al., 2005). 즉 가족의 원만하

고 긍정적인 기능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미래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분명

히 할 것이며 자기효능감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

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가정 내에서부터 일찍이 형성되므로

가족의 기능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정환경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문화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Park, 1987).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수

준은자아정체감의형성과정적인상관이있음을보여준다(Lee,

1995).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Oh, 1985)과 건전한 건

강행위(Go, 1992), 가족 건강성(Bae & Kim, 2007)에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건강상

태가좋고(An, 1988), 인터넷중독점수가낮았으며(Lee, 2002),

간호대학생은 가족의 적응력과 결속력이 높을수록 원만한 성

격을 이룬다(Kang, 1992)고 하였다.

Shin, Lee와 Lee (1994)는 중국의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국

인의 가족기능 비교결과 연변조선족의 가족기능이 더 기능적이

고, 가족응집력이 더 높으며 대처전략정도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관은 그 자녀

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조선족 거주지역 가운데 가장 밀접된 곳은 중국 내에

서도 선진 문화를 지닌 동북 지방에 위치한 연변으로 이곳에는

조선족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연변은 또한 어떤 의미

에서는 조선족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Lee, 1988). 

중국 연변의 조선족 고등학생과 한국 고등학생들 간의 가족

체제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는 두 집단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국 연변 조선족 고등학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며, 중국 연변

조선족 고등학생 가족의 위기 대응 방식은 유의하게 더 높았다

(Shin et al., 1994). 

최근의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은 급속한 가족구조의 변화,

급변하는 사회문화와 가치관 및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올바

른 가치관과 정체감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그리고 가족기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연변

조선족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선족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가족

기능,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 정도를

조사한다.

둘째, 대상자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선족 간호대학생의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국 연변에 소재하고 있는 Y대 조선족

간호대학생을 편의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7월 15일

부터 12월 10일까지였고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

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동의를 얻

은 후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 및 기재 요령과 비밀보장에 대

하여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이었고, 설문지는 110부를 배포하여 자료처리에 부적

절한 7부를 제외한 103부(94%)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

련되는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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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 측

정도구는 Rosenberg (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의측정은Likert식5점척도로‘확실히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잘모르겠음’3점, ‘대체로 그렇다’4점,

‘확실히 그렇다’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을 산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3였으

며, 본 연구에서의신뢰도 Cronbach’s α=.86이었다. 

2) 가족기능

가족기능 측정도구는 Smilkstein (1984)의 가족기능지수

(family APGAR score)를 Yoon과 Kwok (1985)이 번안한 도

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적응(adaptation), 협력

(partnership), 성장(growth), 애정(affection), 융화(resolve)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3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3점, ‘때때로 그렇다’2점, ‘아니다’1점으로 측

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72였으며, 본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0이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할 때 과제나 행

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의

미하는 것으로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능력 인지를 말한다

(Bandura, 1977).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은

Bandura의자기효능감이론의개념에입각하여제작한자기효

능감 척도(SES)를 Hong (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구의 측정은 Likert

식 5점 척도로‘확실히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잘

모르겠음’3점, ‘대체로 그렇다’4점, ‘확실히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높을수록자아효능감의정도가높음을의미

한다.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신뢰도 Cronbach’s α=.86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

능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관계를알

아보기위하여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구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은 t-test, ANOVA와 사후검정을 위해 Duncan’s

test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대상자의평균연령은22세였으며, 성별은여자76.7%,

남자23.3%로여자가남자보다2배많았다. 학년은1학년19.4%,

2학년 20.4%, 3학년 21.4%, 4학년 16.5%, 5학년 22.3%이고,

body mass index (BMI)는 평균 20.42 kg/m2, 가족 수는 평균

3.78명이었고, 종교는 있다 65%, 없다 35%이었다. 아버지 교육

수준은 고졸 43.7%, 전문대졸 이상 21.4%, 중졸 18.4%, 무학

10.7%, 초졸 5.8%의 순이었고, 아버지 직업은 무직 27.2%, 사

무관리직 24.3%, 생산직 18.4%, 자영업 16.5%, 전문직 13.6%

의 순이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 57.3%, 중졸 15.4%, 전문

대졸이상11.7%, 초졸과무학이각각7.8%의순이었고, 어머니

직업은 무직 29.1%, 자영업 26.2%, 사무관리직 17.5%, 생산직

16.5%, 전문직10.7%의순이었다. 부모가동거하는경우는87.4%,

이혼8.7%이었고, 현재거주상태는기숙사49%, 어머니17.4%,

아버지 15.5%의 순이었다. 입학동기는 점수 때문에 34.0%, 간

호학에흥미가있어서와부모님의권유가각각33.0%이었다. 간

호학 만족도는 만족한다 36.0%, 보통이다 32.0%, 그저 그렇다

19.4%의 순이었고, 학습성적은 중위권 66.0%, 상위권 17.5%,

하위권 16.5%의 순이었고, 경제상태는 보통 86.4%, 어려운 편

12.6%, 부유한 편 1.0%의 순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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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정도 (N=103)

자아존중감 3.40 .31 1 5

가족기능 2.32 .49 1 3

자기효능감 2.93 .29 1 5

변수 Mean SD Min Max

Table 2.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N=103)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058

자기효능감 .383** -.024

변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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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N=103)

Dun-
canF/t p

특성 구분 N (%)

연령(세) ≤19 9 (8.7) 3.33±.28 .61 .543 2.55±.27 1.16 .317 2.84±.30 .47 .625

20-24 92 (89.3) 3.40±.31 2.29±.50 2.94±.29

≥25 2 (1.9) 3.60±.70 2.40±.28 2.95±.43

M±SD 22.08±1.61

성별 남 24 (23.3) 3.52±.29 2.29 .024* 2.45±.35 .09 .754 3.02±.33 3.20 .076

여 79 (76.7) 3.36±.31 2.31±.50 2.90±.28

학년 1학년 20 (19.4) 3.28±.28 1.28 .282 2.44±.31 1.50 .207 2.88±.30 2.45 .051

2학년 21 (20.4) 3.46±.36 2.24±.50 3.03±.26

3학년 22 (21.4) 3.47±.36 2.25±.49 3.00±.28

4학년 17 (16.5) 3.41±.18 2.16±.57 2.95±.17

5학년 23 (22.3) 3.37±.30 2.46±.49 2.79±.35

BMI (kg/m2) ≤18.5 26 (25.2) 3.31±.31 4.27 .007* a 2.42±.45 1.69 .174 2.93±.26 7.35 .000* b

18.6-22.9 61 (59.2) 3.38±.29 b 2.29±.49 2.85±.25 a

23-24.9 11 (10.7) 3.69±.30 c 2.10±.44 3.19±.22 b

≥25 5 (4.9) 3.44±.29 b 2.60±.56 3.26±.57 b

M±SD 20.42±3.25

가족 수 (명) ≤3 39 (37.9) 3.32±.28 4.18 .043* 2.32±.49 .00 .990 2.93±.28 .00 .958

≥4 64 (63.1) 3.45±.32 2.32±.48 2.93±.30

종교 유 67 (65.0) 3.43±.30 1.93 .167 2.30±.51 -.50 .616 2.89±.27 3.42 .067

무 36 (35.0) 3.34±.32 2.35±.44 3.00±.32

아버지 무학 11 (10.7) 3.33±.21 .42 .788 2.29±.33 1.73 .149 2.94±.29 .09 .983

교육수준 초졸 6 (5.8) 3.50±.27 2.16±.69 2.89±.29

중졸 19 (18.4) 3.35±.47 20.9±.63 2.96±.33

고졸 45 (43.7) 3.42±.26 2.41±.44 2.93±.31

≥전문대졸 22 (21.4) 3.41±.29 2.39±.39 2.91±.26

아버지 직업 무직 28 (27.2) 3.40±.26 .52 .721 2.22±.64 .85 .500 3.02±.31 1.51 .203

사무관리직 25 (24.3) 3.44±.34 2.35±.42 2.96±.29

생산직 19 (18.4) 3.34±.40 2.47±.44 2.82±.27

자영업 17 (16.5) 3.35±.24 2.25±.47 2.86±.32

전문직 14 (13.6) 3.47±.29 2.35±.25 2.91±.23   

어머니 무학 8 (7.8) 3.12±.19 3.20 .016* b 2.00±.61 3.20 .016* b 2.88±.34 1.02 .398

교육수준 초졸 8 (7.8) 3.35±.23 b 2.30±.53 b 3.12±.28

중졸 16 (15.4) 3.29±.46 b 2.43±.32 b 2.92±.36

고졸 59 (57.3) 3.47±.27 a 2.29±.51 b 2.92±.27

≥전문대졸 12 (11.7) 3.45±.25 a 2.55±.29 a 2.86±.26

어머니 직업 무직 30 (29.1) 3.30±.33 1.32 .267 2.30±.60 .22 .926 2.98±.31 1.14 .341

사무관리직 18 (17.5) 3.43±.30 2.37±.34 2.84±.29

생산직 17 (16.5) 3.14±.28 2.23±.59 2.84±.26

자영업 27 (26.2) 3.44±.24 2.34±.41 2.97±.28

전문직 11 (10.7) 3.50±.43 2.36±.36 2.98±.31

부모동거여부 동거 90 (87.4) 3.40±.32 .39 .673 3.40±.32 2.92±.30 .37 .687

이혼 9 (8.7) 3.46±.27 3.46±.27 3.00±.26

아버지 사망 4 (3.9) 3.30±.18 3.30±.18 2.98±.33

경제상태 부유한 편 1 (1.0) 3.10±00 .48 .616 3.00±00 1.39 .254 2.60±00 1.09 .339

보통 89 (86.4) 3.40±.32 2.33±.47 2.94±.30

어려운 편 13 (12.6) 3.42±.23 2.20±.60 2.85±.18

입학동기 간호학에 34 (33.0) 3.34±.22 2.23 .112 2.45±.39 1.85 .162 2.84±.26 2.85 .062

흥미가 있어서

점수 때문에 35 (34.0) 3.36±.37 2.24±.52 3.01±.29

부모님의 권유로 33 (33.0) 3.49±.30 2.27±.52 2.92±.31

간호학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1 (10.7) 3.33±.23 .66 .615 2.50±.36 3.11 .018* a 3.03±.30 3.92 .005* a

(Continued to the next page)

M±SD

자아존중감
Dun-
canF/t pM±SD

가족기능
Dun-
canF/t pM±SD

자아효능감



2.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 정도

는 다음과 같다(Table 1).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 (±.31), 가족

기능은 평균 2.32 (±.49), 자아효능감은 평균 2.93 (±.29)으

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변인 간

의상관관계는Table 2와같다. 자아존중감과자아정체감은순상

관관계로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자아효능감은높았다(r=.383,

p=.000). 그러나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r=-.054, p= .558),

자아효능감(r=-.024, p=.811)과 상관관계가성립되지 않았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은다음과같다(Table 3). 자아존중감은성별(t=2.29,

p=.024)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고, BMI

(F=4.27, p=.007)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BMI가 23-24.9

과체중인 경우가 18.5 이하 저체중, 18.6-22.9 정상인 경우와

25 이상 고도비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수

(t=4.18, p=.043)는 4명 이상이 3명 이하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F=3.20, p=.016)이 높을수록 학습

성적(F=4.00, p=.021)은 상위권이 중위권과 하위권보다 자아

존중감이 더 높았다. 

가족기능은 어머니의 교육수준(F=3.20, p=.016)이 높을수록

간호학만족도(F=3.11, p=.018)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BMI (F=7.35, p=.000)가 18.5 이하 저체중,

23-24.9 과체중, 25 이상 고도비만인 경우가 18.6-22.9 정상

보다 자아효능감이 더 높았고, 간호학 만족도(F=3.92, p=.005)

가 높을수록자기효능감이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연변 Y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

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

감, 자기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를 말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

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이 자기 자신

에게 내리는 평가를 의미한다.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한 자아존

중감은 평균 3.40 (±.31)점으로 나타나 Lee (2006)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자아존중감 평균 3.55점

보다 다소 낮았다. 그리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아존중감

이 높게 나타났으며, BMI의 경우 23-24.9 (과체중)인 경우에

통계적으로의미있게나타났다. 가족수는4명이상이3명이하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더 높았다. 이

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경제수준이 높

고 부모와 동거하는 핵가족 형태의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이 높다는 연구 결과(Lee, 2006)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다(Kwon & Oh, 2004)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고 있다. Park (2000)은 대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학습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Rosenberg (1985)는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며, 낮은 성취수준

을 보였고, 그들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선택한 분야에

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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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N=103)

Dun-
canF/t p

특성 구분 N (%)

*p<.05. BMI=body mass idex.

만족한다 37 (36.0) 3.40±.28 2.41±.45 b 3.02±.30 b

보통이다 33 (32.0) 3.40±.39 2.36±.47 c 3.02±.15 b

그저 그렇다 20 (19.4) 3.47±.24 2.02±.44 c 2.85±.27 c

매우 불만족스럽다 2 (1.9) 3.15±.21 2.00±1.41 c 2.71±.13 c

학습성적 상위권 18 (17.5) 3.59±.28 4.00 .021* a 2.43±.37 .74 .476 2.86±.26 2.03 .136

중위권 68 (66.0) 3.36±.33 b 2.28±.47 2.92±.27

하위권 17 (16.5) 3.36±.18 b 2.36±.64 3.05±.40

M±SD

자아존중감
Dun-
canF/t pM±SD

가족기능
Dun-
canF/t pM±SD

자아효능감



하지 않는 반면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들은 자기표

현에 대한 능력, 자기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

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인 기

술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기능은 Smilkstein (1984)의 family AP-

GAR인가족의적응(adaptation), 협력(partnership), 성장(gro-

wth), 애정(affection), 융화(resolve) 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한 가족기능은 평균 2.32 (±.49)점으

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간호학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았다. 대학생들의

진로문제나 가치갈등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가족관

계 문제를 가지고 있다(Jang, 1998)는 보고와 Yang (2001)은

8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대

학생들은 가족을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비혈연이라도 애정을 나누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학생들은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부모, 형제자매의 의사

소통 등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게 되고 가족 간의 소속감과 신뢰

감이 높아지게 되면 대학생들은 부모의 기대에 걸맞게 행동하

려고 노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Kim (2008)은 만성질환

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부담감

이 적고 삶의 질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어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가족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가족 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회의 가족기능(APGAR) 점수로 가족기능

을 진단할 수는 없는데, 모든 가족은 문제가 더 심각할 때도 있

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 만족도가 높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가족기

능은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정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Cho et al., 2005)는 것을 감안할 수 있으며 가족기능

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2.93 (±.29)점으로, BMI가 18.6-22.9

과체중인 경우와 간호학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 경우일수록 자

아효능감이 더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

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

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신념이다(Bandura, 1977). 

Park (2003)은 4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

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한 보고와 Chartrand, Camp와 McFadden (1992)은 자기효능

감이 학업적 적응의 예측변수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Zhang과 Richarde (1999)

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더 좋은 학점을 받

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수행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냈고, Shin (2007)은 대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수준은 스트레스 대

처방식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고하였다. Bandura (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 네 가지 정보원에 의해

발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여러 경험에 의해 향상

될 수 있는데, 주로 반복된 과제관련 경험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하고 실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

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긍정적이며 사회적 문제해결

수행 능력이 높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순상관관계가 있었

으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는 상관관계가 성립

되지 않았다. 이는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순상관관계가 있

다(Kwon & Oh, 2004; Lee, 2006)는 연구보고와 청소년의 가

족기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이 높다(Lee, Park,

& Park, 2001) 는 보고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사

용된 표본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연구 대상이 중국 연변

1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이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지역적으로 표

본수가 작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수를 크게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경우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이 높고, 간호학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기능과 자아효능감이 높음을 볼 때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BMI와 자아존중감, 자

아효능감과의 관계는 선행연구가 없어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자신의 능력, 중요성 등 자신의 가

치성을 평가,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인 자아존

중감은 인생의 전 단계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

감,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변 Y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

기효능감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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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적상관관계연구이며연구대상자는2007년8월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편의 추출된 103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를 구하였고,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s 검정,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 (±.31), 가족기능은 평

균 2.32 (±.49), 자아효능감은 평균 2.93 (±.29)으로 중간값

이상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BMI, 가족 수, 학습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기능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 간호학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

아효능감은 BMI, 간호학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가

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그

리고 가족기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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